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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1. 9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9일 오전 10:5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2133-7050

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2133-7057
사진없음 ▣ 사진있음 □ 쪽수 : 4쪽

공급 16년 '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', 거주경험 듣는다

- 9일(목) 서울시청에서 ‘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’ 시상 및 간담회

- 16개 작품 선정, 수기집 엮어 배포… 장기전세주택 정책 널리 알리는 데 활용

- '07년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 최초 도입한 ‘장기전세주택’ 약 3만4천호 공급

- 시 “장기전세주택의 ‘주거 사다리’ 역할 확인…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공급”

# 시어머니, 남편, 세 자녀와 함께 2010년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A씨는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
았다. 그동안 중학생이었던 막내는 훌쩍 자라 사회인이 되었고, 시어머니는 노년을 안정적이고 아름
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. 이사 걱정 없이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꾸준히 저축하고 청약을 시도한 
결과, A씨는 꿈꾸던 내 집 마련에도 성공해 지금은 자가에 거주 중이다. A씨 가족에겐 장기전세주택
이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었다. 

#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던 날, B씨는 ‘내 방’이 생겼다며 좋아하던 큰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
하다. 12년 동안 장기전세주택에 살며 9개월 갓난 아기였던 둘째는 어엿한 중학생이 됐다. 장기전세
주택에 주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 단지에 있는 3개의 놀이터는 오후만 되면 시
끌벅적하고 부모들끼리도 쉽게 가까워졌다. B씨는 ‘아이들이 자라는 마을’이 되어준 장기전세주택을 
신혼부부에게 특히 추천한다.

□ 서울시가 오세훈표 ‘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’을 맞아 장기전세주

택에 살았던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열고 16개 작품을 선정, 책으로

엮어낸다. 시는 수기집을 활용해 ‘장기전세주택’의 장점을 더 널리

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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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지난 8~9월 진행한 ‘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’

에서 총 16개 작품을 선정, 11.9.(목) 10시 50분 서울시청에서

시상식을 열고 수상자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.

○ ‘시상 및 간담회’에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해 상을 수여하고, 참석

한 20여 명의 수상자들과 함께 장기전세주택 거주 경험에 대해

이야기 나눌 예정이다.

□ ‘시프트(SHift)’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‘장기전세주택’은

오세훈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. 2007년 8월 발산2

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3,973호

가 공급됐다.

○ 시는 앞으로 역세권 장기전세․상생주택 등 장기전세주택을 다양

한 방식으로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장기전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

형(50~85㎡) 평형을 주로 공급하고, 무주택 중산층으로 정책대상

을 확대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

밝혔다.

□ 서울시는 공급 16주년을 맞은 ‘장기전세주택’의 효과를 확인하고, 제

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‘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’을 진

행했다. 약 1달 간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88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

운데 심사를 거쳐 최종 16작품이 선정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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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는 수상작 16점을 엮어 연내 수기집으로 발간, 무료 배포하고 서

울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

나간다는 계획이다.

○ 수기집에는 전세로 살던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 위기를 겪었던

C씨가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돼 여섯 가족의 가장으로서 안도하고

전세사기, 깡통전세 걱정 없는 안정적 보금자리의 소중함을 느꼈

다는 이야기,

○ 적은 월급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5~6번의 이사 끝에 입주한 장

기전세주택에서 12년 간 살며 세 아이를 명문대․대기업에 자리

를 잡을 수 있도록 잘 키워준 장기전세주택에 감사하다는 D씨의

이야기 등이 담겼다.

□ 작품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“장기전세주택이 단순히 거주공간을

넘어 가족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, 꿈을 키우고 이루는 데

‘디딤돌 역할’을 충실히 해주었음을 확인했다”며 “서울시민의 삶과 희

망을 지원하는 가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”고 평했다.

□ 오세훈 시장은 “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고, ‘내 집 마련’에 도움이

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‘장기전세주택’이 어느새 공급 16

년을 맞아 실제 거주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, 내 집 마련에

성공하신 분들을 직접 만나 감격스럽다”며 “시민의 주거사다리가

되어주었음을 확인한 ‘장기전세주택’을 다양한 방식으로, 더 많이

공급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- 4 -

<첨부1>

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 개요

□ 행사 개요 

 ㅇ 행 사 명 : 장기전세주택 수기공모전 시상식 및 간담회
 ㅇ 일   시 : ’23. 11. 9.(목) 10:50~11:40 
 ㅇ 장   소 : 본관 6층 영상회의실
 ㅇ 참 석 자 : 서울시장, 주택정책실장, 수상자 및 가족(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자) 등
 ㅇ 내   용 : 1부 시상식 및 2부 간담회 
   - 시상식 및 사진촬영
   - 영상 상영, 장기전세 거주경험 발표, 의견청취 등


